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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s entitled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Rural Area of Korea'. This study 

focuses on rural community which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 very well and further attempts 

to find out the alternatives of the problems which take plac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First of all, the study tries to objectively understand the reality 

in which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contribute to overcome the problem of rural exodus, low 

birth rate and aging in rural area. Especially, the purpose of the 

report is for the fiscal strength by curtailing the welfare expense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self-relia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in rural and local 

communities. Moreover, the report aims to the strengthening of 

the relation resources distinguished by cooperation and reciprocity 

in rural area by utilizing the merits which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have youthfulness, high education 

and various background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points out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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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uine multi-cultural society by reflecting the reality which 

orients multi-cultural society but reveals itself assimilationism.

Therefore, the study emphasizes the views of social capital 

theory to heighten the sustainability of rural area as well as the 

ethnicity theory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earnestly in our 

society. 

Also, the study is based on the views of recognition-redistribution 

which is insisted in multi-cultural theory currently and overcoming 

the asymmetry and instrumentalism of international marriage 

which are pervaded in multi-cultural rural area.

To support these arguments the study makes an attempt to 

modelling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Rural Area of Korea' through the statistical raw 

data of '2009 Fact Finding Survey of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was conduced by KIHAS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We could find out the fact that family relation is most of all 

important and then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social relation 

along with the fact that family relation, social relation and 

government policy positively effect on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Specially, in 3 types 

modellings of this study we could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multi-cultural policies are more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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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apital than adding their children and these results are the 

new plans for realizing practically multi 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Also, this study tries qualitative research to find out the deep 

structure of settlement and expectation in the view poi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themselves. 

We could find out what the essences of settlement and expecta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are 

through the faithful approaches of phenomenological method.

In addition, these approaches of phenomenological method are 

differentiated from applying partly to the time orientation and space 

orientation which were integrated in one orientation previously.

The essences of experiences in the study are classified into 12 

categories which are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marriage, 

rural area in Korea, cultural gap, weather disparity, isolation, 

family conflict, children nurture, phobia of violence, double torture 

as foreigner, economical difficulty, encounter of helpers, rediscovery 

of hop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speak their expectations 

for their futures and their families, after discovered their hopes. 

These are mentioned as the essences of expectations. The essences 

of expectations ar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which are the 

reestablishment of identity, active adaptation, the construction of 

true multi-cultural society, the desperate regards of families, the 

paradigm change of multi cultural education, the job opportunity, 

the community support. The essences of expectation in the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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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s from first to last to 

find out the clu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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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이해를 위해 동화주의 관점,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동화를 강조하

는 경향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함께 지

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도구적·가부장적 사고에 묶인 인식을 극복하

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증진은 물론, 이

들의 참여와 협력을 실현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회자본

(social capital)을 확충하는 길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 본 연구는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 공동체,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가족과 마

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강화해 갈 수 있는 지

를 탐구하는 것이 핵심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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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흐

름을 소개하고, 현재 지배적인 특징으로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

의에 대해 우선 설명하고, 다문화의 배태성(embeddedness)과 다문

화 논의에 에스니시티(ethnicity) 이론의 접목 필요성, 성공적 적응에

서 성공적 정착으로 전환, 결혼이주여성과 저출산·고령화, 결혼이주

여성과 사회자본,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모델링에 대

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을 위한 방법론을 간단히 소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되는 통계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확

보하는 과정, 분석방향 등에 대해 간단히 요약·정리했다. 

⧠ 제Ⅴ장에서는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

년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해 모

델링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체 

15만4,000명의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13만1,000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중 7만3,000여명에 대한 방대한 조사로 이중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지역에 국한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 AMOS

분석을 제한적으로 진행했다. 

⧠ 제Ⅵ장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지역 

1개면(面)을 정한 뒤 그곳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가족들과의 개방

형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정착과정에서 이들의 경험과 

기대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양적·질적 분석 결과를 재해석함으로써 결

론을 도출하고,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함의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

적 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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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와 농촌 다문화의 특징

  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논의

가. 다문화사회의 도래

⧠ 우리나라의 다문화현상은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고 다문화정책도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통계청 인구동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경우 1991년 ‘한국

남자+외국여자’는 연간 663건, ‘한국여자+외국남자’는 4,349건으로 

월등한 격차로 ‘한국여자+외국남자’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1992

년 ‘한국남자+외국여자’의 사례가 2,057건으로 급격히 늘고 ‘한국여

자+외국남자’는 3,477건으로 줄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 특히 이후 1995년 ‘한국남자+외국여자’의 국제결혼 건수가 1만365건

이었고, ‘한국여자+외국남자’의 경우는 3,12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

다. 이처럼 두 단계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바로 

1992년 현재의 다문화사회를 특징짓는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봤다. 

나. 기존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

⧠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30여만명은 전체 

인구 4,950만명 대비 2.6%에 불과하고,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체류

하는 외국인의 12%이며 전체 인구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다. 전

체 인구 중의 외국인비율이 10%정도에 도달할 때 다문화사회로 인

식하는 국제흐름과 비교할 때 통계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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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현상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논의 내용은 사

회학·정치학·법학·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 최정혜는 2005~2010년까지 발간된 65편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분

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부부관계 적응에 관한 연구’가 

23.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연구’와 ‘문헌연구’가 각

각 18.5%,  ‘한국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15.3%,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13.8%,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및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10.8%로 순이라고 밝혔다. 연구방법의 경우 계량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질적 연구는 전체의 1/4정도로 조사됐다.  

⧠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현상이 하나의 주요 흐름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맞춰 9개 정부부처에서는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내놓으며 적응을 

돕고 있다. 예산의 경우도 2006년 12억원에서 2011년 1,162억원으

로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각 시군별로 설립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다문화가족관련 모든 

내용을 원스톱서비스하기 위해 계속 늘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관련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관련 접근방법이 비효율성에다 지속성이 

없어 오는 2018년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현실진단과 함께 이로부터 보다 근본적

인 대책이 도출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2. 농촌 다문화의 특징

⧠ 이 같은 현실적인 지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천착했다. 이는 농촌다문화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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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향후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모델링을 하기 위함이다. 

⧠ 2010년 출간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 실태를 알아본 결과 그 특징은 관계의 비대칭

성(asymmetry)으로 요약됐다. 비대칭성은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참여

하는 각 거래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

보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일컫는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비대

칭성이 농촌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사이에서 강하게 존재함을 발견했

다. 특히 비대칭성은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간의 나이차이, 혼인형태, 

장애빈도, 경제상태 등에서 잘 나타난다. 

⧠ 비대칭성은 당초 정보나 자원의 불평등에서 기인했지만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시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과정은 인정-투쟁의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자기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통해 주류사회와 관계를 역학적

으로 파악하는 에스니시티(ethnicity)에 입각해 재조정됨을 알 수 있다.

⧠ 현재 별거나 이혼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급증하는 것은 일종의 비

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

나 자원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인정과 분배적 정의가 가능한 상태

에서 국제결혼을 모색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Ⅲ.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의 재 고찰

가. 다문화주의: 반다문화주의를 넘어서

⧠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주요 이민국가들의 동화주의에 대한 반성

에서 시작됐다.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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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노력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는 윌 킴리카와 실존철학에 기초해 

인정의 정치학을 중시하는 찰스 테일러로 대표되고, 양측의 입장은 

오늘날까지도 서구 다문화주의 이론적 논의의 중심에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 들면서 미국의 9.11테러와 

2009년 세계 경제위기 등을 거치며 반다문화주의적 현상이 나타나

면서 다문화사회의 실현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

다문화주의 분위기는 일자리감소와 복지축소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

인 문제와 맞물려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인적 물

적 교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통합된 시각으로 보는 접근이 

절실하다.

나. 다문화현상의 배태성

⧠ 인류역사상 단일민족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전쟁·정복·이주·교류·이산

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도 순수혈통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

다. 백의민족 혹은 배달민족으로 일컬어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

다. 모든 민족이 다문화성을 갖고 있어 이를 다문화의 배태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다문화주의: 에스니시티(ethnicity)

⧠ 다문화주의의 관심은 무엇보다 주류사회가 중심이 돼 어떻게 이민자

나 이주자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이다. 여기에서 베리의 이주민이

나 이민자의 정체성 지향·태도적 차원, 테일러와 킴리카의 인정-재분

배의 관점, 공간을 기초로 한 상호문화적 관점을 수용해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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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해요. 시어머니도 안 믿고 가족도 안 믿어주고 가장 많이 가슴  

 아파요. 무시하는 것 싫어요. 자꾸 쳐다보고…”

    <17> “시댁의 ‘시‘자도 싫어요.”

    <9>  “엄마는 맛없다고 나 안 먹어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방에 그냥 들어  

 가고…말 안 해…나도 말 안해…기분 많이 상해…나뻐…난 물 많아  

 서 맛없어요…엄마는 울어요.”

  7) 자녀문제

자녀문제와 관련한 범주는 ‘저출산’과 ‘자녀걱정’으로 나눠진다. ‘저

출산’의 경우 출산못함, 학원도 못보냄, 학습지도 못함 등의 하위범주로 

구성되고, 자녀걱정과 관련해서는 놀릴까봐 걱정, 외국인 죄책감, 자녀

위해 국적취득, 이름을 바꿈, 잘 버텨줘야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없는 구조와 아이들 때문에 국적과 

이름을 바꾸는 등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시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17>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또 애가 혼자면 외롭고 하니까. 근데 우리상

황에서는 꿈도 안 꿔요.”

   <14> “신랑이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저도 직장 없으니까 애기 키우는 거 

때문에…”

   <1>  “그런데 걱정이 돼요… 한국 초등학생들이 보통이 아닌데 외국아이들

이라고 놀리고 괴롭힐까봐… 그래서 똑똑하게 키우려고요. 아빠도 나

이 많아서, 나는 조금 걱정이에요. 잘 모르니까 커서 엄마한테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마음이 아플까봐…” 

   <14> “애들 학교 가기 때문에…한국 국적 취득…”

   <17> “우리 애만 잘 하고… 공부 잘 하고 잘 커지고… 우리 애만 바르게 

나가고 부모가  못해주니까… 난 그것 밖에 없어요. 난 어떻게 되도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애만 잘   크면 난 상관없어요. 난 지금가

지 잘 버티고 견디고 있으니까…우리 애만 잘 컸으면…우리 애만 문

제없이 잘 크면 난 더 이상 바랄게 없어요.”

  8) 두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은 폭력에 대해서도 특별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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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이혼하는 사

례들도 적지 않음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

했다. 이들은 평온한 듯해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폭력적 상황에 

일말의 두려움을 보이는 상황이다.

    <16>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나한테 일어나

면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요. 걱정이 돼요.”

  9)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정착과정에서 표면화됐든 표면화되지 않았든 다양

한 차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주제에는 ‘무시와 차별’, ‘이상한 시

선’, ‘편견과 고정관념’, ‘불편한 차이’ 등으로 범주화된다. 무시와 차별

에서는 지랄한다고 하거나 외국인이라고 깔봄, 돈을 적게 주거나 보이

지 않는 벽으로 인해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

상한 시선의 경우 수근거림, 은근한 따돌림, 자모회에서의 거리감, 머리

부터 발끝까지 쳐다보는 것 등으로 인해 불편을 당하는 상황이다. 편견·

고정관념과 관련해서는 본국을 안 밝히거나 색안경을 끼고 봄, 중국제 

무시 등의 하위범주로 세분화됐다. 중국제 무시의 경우 제품은 물론 이

러한 고정관념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

는 것이다.   

    <1>  “남의 나라에 와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무시하고, 지랄하느냐고 돈도 

안 주면서 소리 지르고…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외국 사람이라고 

조금 주고 돈은 더 받아요.”

    <11> “한국인 친구 사귀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벽이 있고…”

    <1>  “임신했을 때 한 날은 다문화센터에 가려고 버스에 탔는데 아기 데

리고 너무 힘들어서 학생한테 자리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외국인 아

줌마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안 비켜주고…”

    <17> “다들 은근히 그런 느낌…은근히 뭔가 그런 느낌…꼭 싸우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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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그런 것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그리고 누구한테 지지 않겠구나…그렇게 봐요.”

    <11> “특히 아이들 학교 다니면 학교 자모들하고 거리가 많이 있고 외국

인 엄마라고 조금 이상하게 해요. 기분 나빠요.”

    <15> “외국 사람으로서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데 가서는 우리 또 

머리끝까지 쳐다봐요.” 

    <15> “저 그 때, 그 때 제가 아주… 상처 받은 것 있어요. 아, 한국 사람

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했죠? 일어나서 나가면 ‘어쩌고저

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아. 이게 한국, 한국, 한국 아줌마… 한국

사람들…”

    <17> “거기서나 여기나 다 비슷하고 똑같고… 사람 사는 것이 거기서 거

기인데…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주변에서 그 사람들

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무엇을 못하면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문화가 틀려

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이 참 이상해요. 다르다고 나뉘어지는 것이 

기분 나빠요.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10) 경제적 어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첩첩산중이다. 그 가운데 가장 옥죄는 어

려움은 경제적 궁핍함이다. 이 주제는 ‘빠듯한 생활’, ‘미안함, 속상함’

이라는 하위범주로 나뉜다. 빠듯한 생활로 인해 여행을 갈 수 없거나 

남편실업상황 등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어

려움은 친정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마음의 부채까지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17>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게 힘든 거지… 발등

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경제력요… 경제력이 안정되어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가 힘들게 하면 막 화내요… 그런 것들이 쌓이니

까 나중에 한이 되고… 예전에는 우리 신랑이 잘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그래서 나도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하

는데 입장이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다 해야 하고 생활도 그러니까…

힘들어요.”

    <9>  “엄마 아빠 아파서 용돈 드리고 싶어요… 못해요…속상하고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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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결혼이주여성들은 계속 밀려오는 어려움을 인해 고통 받으면서도 나

름대로 정착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고마운 사람

들도 만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정착에 도움을 주는 주체로는 ‘가

족’, ‘이웃’, ‘지역단체’, ‘이주여성동료’, ‘직장의 도움’,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등으로 나뉘고 있다. 하위범주로는 신랑이 잘 해줌, 남편의 따

뜻함, 친정식구 도와줌, 딸래미 같다고 함, 전화해도 괜찮음, 주변에서 

언니가 도와 줌, 고모가 다 얘기해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의 범

주에는 잘 해줌, 이웃이 가르쳐 줌, 정이 많음으로 분류됐고, 지역단체

의 경우 농협에서의 도움이 눈에 띄었다. 올해부터 시작된 농협다문화

대학 등을 통한 정착지원이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여성과의 교

류에서는 주변의 많은 중국 사람과 베트남 친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등이 도움이 됐다. 직장의 경우 말을 배울 수 있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동료부터도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는 아주 제한적인 도움을 받

고 있었다.    

    <10> “남편이 잘해주니까 내가 빨리 한국생활 더 배우고 싶어요. 처음 음

식 못 먹었어요…하지만 신랑이 잘했어요. (문화)많이 달라요. 하지

만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빨리 배워야 돼요. 열심히 할 거예요. 신랑

이 너무 잘 해줘서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신랑이 엄마, 아빠 많이 

도와 줬어요. 베트남 내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나서 수술 안하면 죽

는데 신랑이 천 만원 줬어요. 동생 살았어요. 신랑하고 착해요. 베트

남 가요.”

    <4>  “아주 좋아요. 남편이 맘이 좋아요. 따뜻해요. 따뜻한 사람…마음 좋

아요. 한국말 배우고 해요. 남편이 다문화센터 같이 가요.”

    <12> “오빠가 많이 잘해요. 행복해요. 엄마, 아빠 다 잘해줘요. 친정 엄마

처럼….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면 딸내미 같다고 해요. 너무 친하다

고…”

    <3>  “주변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요. 너무 고마워요.”

    <14> “너무 다 잘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쳐 주니까 고맙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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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7> “한국 사람들이 정은 있더라구요. 조금 외국…그 알게 모르게 있잖아   

         요”

    <12> “농협 상무님도 도와주고… 행복해요. 많이…”

    <4>  “동료 많이 있어요. 중국사람 조금…베트남 사람 많아요. 이야기해요. 

조금…한국말하고…중국사람 만나면 중국말로 해요. 남편 어때요?? 

남편 이야기해요. 남편 이야기만해요.”

    <1>  “우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고, 친구들 만나서 좋고 모르는 것

들 물어보고 많이 도움이 돼요.”

    <16> “직장에서 한국문화, 한국말 배웠어요. 아이 낳고 집에만 있으면 한

국말 못 배워요. 한국말 배우고 경제적으로 도와요. 만약에 집에만 

있으면 안돼요. 다른 사람 못 만나요. 직장 가면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말 배우고 다른 사람 문화도 알아요. 이야기하고 말 많이 

하고…아기 낳고 집에 있으면 신랑만 있으니까 빨리 못 배워요. 한

국말 신랑하고 똑같이 않아요. 한국 사람들 다 달라요. 신랑하고 발

음도 틀리고 말도 틀려요. 다른 사람 만나야 돼요.”

    <12> “아… 거기 센터에서? 말 많이 배 워요. 좋아요.”

  12) 희망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행복의 재발견으로 구분되는 범주에는 꿈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며 새로운 각오로 구체화되고 있다.    

    <3>  “한국말 조금 더 배워 통역사가 되어서 처음 시집 온 친구들에게 한

국말과 한국생활방법 한국음식 가르쳐 주고 싶어요. 처음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친구도 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요. 어떻게 사는지 

방법도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말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15> “행복하려고 많이 열심히 해요. 지금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면서 

살고 있어요.”

    <10> “내가 이왕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열심히 살아요. 그래야 돼요. 신랑

이 잘 해 주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기와 신랑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싶어…”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직면했던 경험의 본질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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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범주화 결과

공간지향성 →

시

간

지

향

성

 

↓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하위범주 범주 주제

거창하지 않음 / 친척, 친구, 남편친구, 얼떨결에, 
결혼회사, 여행, 종교 

쉬워짐 / 다양한 

경로
국제결혼

큰 차이 없음 / 농사는 어려움 농촌의 어려움 농촌이해

너무 매워, 얼얼함, 냄새남, 만들 줄 모름 / 한국말 어

려움, 겁남, 말 안통해요, 머리아픔, 답답함, 쓰기 어려

움, 뜻 모름 / 인사법 다름, 식사예절 모름, 지저분함, 
항상 먹을 것 대접함, 항상 양말신음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 언어적 

어려움 / 생활방

식차이

문화적 어려

움

너무 추움 겨울날씨 기후차이

주눅듬, 무관심, 바쁜 일상 / 젊은 사람 없음, 친구 없

음, 노인만 있음 / 마음을 터놓지 못함, 사람이 없

음, 흉이 됨 / 친정을 돕고 싶음, 친정부모 보고 싶

음, 갈수 없는 상황임

사람이 없음 / 
믿지못함 / 갈 

수 없음

고립감

남편무시, 무관심, 부부싸움, 소리지름 / 시어머니의 

의심, 고부갈등, 참견, 말 안함, 말 안통함, 기분 상

함 

남편과의 갈등 / 
고부갈등

가족갈등

출산 못함, 학원 못 보냄, 학습지도 못함 / 놀릴까 

걱정, 외국인 죄책감, 자녀위해 국적취득, 이름을 

바꿈, 잘 버텨줘야 

저출산 / 자녀걱

정
자녀문제

폭력 남편폭력 두려움

지랄한다고 함, 외국인이라고 깔봄, 돈 적게 줌, 보

이지 않는 벽 / 수근거림, 은근한 따돌림, 자모회의 

거리감,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 봄 / 본국 안밝 

힘, 색안경, 중국제 무시/뒤에서 어쩌구저쩌구, 다른 

것은 틀린 것, 불편한 차이

무시, 차별 / 이

상한 시선 / 편

견, 고정관념

외국인으로서 

이중고

여행 못함, 남편의 실업이 발등의 불, 먹고살기 힘듦 / 
친정부모 용돈 못 드림

빠듯한 생활 / 
미안함, 속상함

경제적 어려

움

신랑이 잘해줌, 남편이 따뜻함, 친정식구 도와줌 / 딸래

미 같다고 함, 전화해도 괜찮음, 주변 언니가 도와줌, 
고모가 다 얘기해 줌 / 잘해줌, 이웃이 가르쳐 줌, 정이 

많음, 농협에서 도와줌, 중국사람 많음, 베트남 친

구 있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놀러 옴 / 직장에

서 말 배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아르바이트 사

모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 이웃 /  
지역단체 / 이

주여성과의 교

류 / 직장의 

도움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정착에 도움

을 주는 고

마운 사람들

꿈을 키움 / 기대감 / 새로운 각오 행복의 재발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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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갖게 되는 기대의 본질은 모

두 62개의 의미단위를 통해 7가지의 주제군으로 분류됐다. 즉 ‘정체성

의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배려 절

실’, ‘다문화 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일자리 확대 절실’, ‘지역사회 참

여’ 등이다. 

  1) 정체성의 재정립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생활세계(life world)에서 

다양한 정착경험을 거치며 무엇을 수용하고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타결

해야할지 모색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

을 거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거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

기 위해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타인과 관계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

기 위해 때로는 ‘확 들이 받는 태도’을 보이기도 하지만 꿋꿋한 인내심

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애쓰고 있다. 

   <3>  “가정은 내가 직접 만들고 가꿔야 돼요. 내 가정은 내가 만들고 행복

도 만들어 가고 싶어요…누가 만들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15> “지금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야 행복해요.”

   <17> “음 저는 그냥 뭐… 내가 무슨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런 바른 원칙을 생각해요. 내가 바르게 행동하면… 이때 

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밖에 없었어요. 내가 행동을 똑바르게 

남에게 손가락질 안하면 누가 날 어찌 그러진 못하겠다… 그런 생각

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17> “나 없을 때 모르지만…처음에 갈군다 하잖아요. 자기들 끼리 그러는

것…저는 직선적으로 짜증나게 하면 확 들이 받아요.” 

    <9>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신랑은 노우…”

    <17>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을 것 참고 너그러워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인내력이 생겼어요. 이 문화를 참고 견뎌 내야겠

다고…”



198

결
혼
이
주
여
성
의
 성
공
적
 정
착
과
 농
촌
의
 지
속
가
능
한
 다
문
화
사
회
 구
축
방
안
 연
구

  2) 적극적인 적응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낯

설고 물 설은 한국의 농촌지역에서 적응하기 위해 마음을 추스른다. 이

들은 그래서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

각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혹은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

히 해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적응에 속도를 낸다. 

    <11> “무조건 알아야 하니까 언어가 통해야 돼요. 언어가 통해야 생활을 

하든 적응을 하든 하니까…언어와 생활습관 필요…”

    <9>  “아니요. 안 해요.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한국말 배워야지요.”

    <9>  “내가 한국말 배워야 해요. 어려워요. 내가 빨리 배워야 돼요. 아기 

크니까 한국말 빨리 배워야 돼요. 혼자 빨리 배워야 돼요.”

    <3>  “한국에서 내가 사니까 내가 배워야지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사

람 만나면 베트남 말을 안 하니까 한국말 배워야 해요.”

    <15> “내가 한국에 사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내가 먼저 알아서 해야 돼요.”

    <1>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한국문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요.” 

    <12>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배야지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배워야 돼요.”

 

  3)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결혼이주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한국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영원한 ‘이질적 타자’가 아니라 ‘다

르지만 공존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서 이들은 많은 회의를 갖게 된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반문하면

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일방적인 동화주

의를 지양하고 상호주의 입장에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해 주길 기

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습이나 말, 태도가 다른 자녀들을 한국인으로서 똑같이 대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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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길 원하고 있다. 자신의 모국문화를 소개하고 싶은 욕구도 적잖이 갖

고 있었다. 

    <1>  “그런데 한국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몽골은 못사는 나라라고

만 생각하고 달라요.”

    <11> “한국의 문화만 싹~ 이러는 분위기인데, 필리핀 이런 데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문

화 배워라 그러면 그게 안 받아 지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가르

쳐서(손뼉을 치며)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여기만 받아들여라, 이 

사람만 모르는데…”

    <1>  “한국사람, 몽골사람 나누지 말고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니까 다 받아

주고 이해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15> “아니, 똑 같은 한국 사람인데 좀 양해 해 주고, 이해 해 주고, 도와

주고 그런…”

    <15> “뭐 TV나오는 거나 그런 거, 뭐…음… 자기 자녀, 자기 애기 다문화 

애기 많잖아요. 학교에서… 잘 놀 수 있게끔, 잘 이해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똑 같이 한국사람 

같이 놀고 그런 거…”

    <11> “가끔 중국에서 결혼하고 온 사람들이 왜 나만 한국말, 한국문화 배

우라고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신랑은 우리말, 내 나

라 문화 하나도 모르면서 나만 적응하고 배우라고 하니까 억울하고 

답답하데요.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렇데요.”

    <11> “일단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만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결혼하는 여성

들의 문화나 언어를 남편들이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하면 훨씬 도움

이 될 것 같아요. 훨씬 생활하기 편할 것 같아요.”

    <15> “한국사람 좀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15> “태국 문화와 태국에 대해서 알려줘 보고 싶어요.”

  4) 가족의 배려절실

가족은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결

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 동안 가족들의 배려와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

한 자산이다. 다문화가족들은 새삼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남편이 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다.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안정적인 가족부양은 물론 자녀양육에

도 동참하기 기대하고 있다.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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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 주는 배려할 줄 아는 시어머니를 요구하고 있다. 

    <11> “여자들은 어차피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남자는 하나도 안 하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

고 생각해요.”

    <22> “아… 싸우지도 않고 서로 얘기하고 때리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15> “아이 아빠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속상해요. 아기 아빠가 안가르쳐 줘요. 아기들에게 좀 공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숙제하고 공부할 때 아기 아빠가 관심 갖

고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1>  “신랑은 아기들한테 책 안 읽어줘요.”

    <13>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몰라서요.”

    <16> “가족하고 신랑요…가족이 좀 더 이해하면 도움 되어요. 가족들이 같

이 같이 배워서 같이같이 생활하고 같이같이 배워요.”

    <9(남편)> “엄마가 혼자 산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엄마와 동생들 속을 모

르잖아…내가 속 터져…힘들다고 나도…”

 

  5)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교육관련 가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원수가 많은 중국이나 베트남 위주가 되다보

니 적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제대로 교육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소

수자 속의 더욱 많은 소수자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임시적· 형식적·기

본적·일방적인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은 무엇보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

을 담당하지만 너무 멀거나 불편한 교통편 때문에 제대로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시내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18> “러시아 책이 없어요.”  

    <18(남편)>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각 언어별로 통합이 잘 안돼요. 국

가에서도 중국 쪽에 위주로 되다보니깐 선생님들이 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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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별짓거리를 다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러시아어를 좀 

한다고 해서 남편도 있다고 해서 한국말로 할라니깐 또 안되더

라구요.” 

    <18> “나요 너무 시끄러워요 공부 못해요.”   

    <8>  “지속적으로 하고, 겹치지 않게 하고.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그냥 많

이 하잖아요.” 

    <9(남편)> “다문화센터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왔는데 형식상 온 것이지 실

질적으로 도움이 안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남편으로 보기에 많

이 미흡하지…왜냐하면 글씨가 문제가 아니고 베트남과 다르니

까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생

활에 필수적인 것…그게 더 필요해…양식…생활양식이 필요

해…” 

    <18:(남편)> “그게 안 맞아요 그게 아예 모르고 처음부터 들어가면 그 수

준에 맞지만 이 사람은 이정도 고도 까지 올랐는데 거기서 같

이 나가니깐 싫어하는 거에요.”

    <9>  “처음에 한 번요. 너무 멀어요. 다문화센터 안 가요. 너무 멀어요. 답

답해…답답해…”

    <3>  “다문화센터는 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1>  “근처에서 한국말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센터는 너무 멀어요. 버스 타고 교통 나빠요. 아기도 둘인데 너무 멀

어요. 혼자 다니는 것 자신 없어요. 공부 안했어요.”

    <11> “맞아요. 멀기도 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신랑이  태워다 줘야 하는데 

힘들어요.”

    <11> “신랑이 왔다갔다 데려갔다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개의 

일이잖아요.” 

    <10> “다문화센터는 안 가요. 바쁘고 거기가 멀어서 힘들어요. 농협에서 

하는 다문화대학은 갔어요…가깝게 있고 데리러 와요.”

    <16> “다문화센터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너무 멀어요. 교통 많이 불편해

요.”

    <9(남편)> “가까이서 배울 수 있어야 돼…”

    <19(남편)>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또 태워다주고 

뭐 또 이래야 하니깐…” 

  6) 일자리 확대 절실

결혼이주여성들의 또 다른 간절한 문제는 ‘일자리‘이다. 이들은 자신

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통

역사라든가, 다문화코디네이터, 미용실, 유치원선생님 등을 하고 싶어 

한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무리가 없는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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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등에 일자리가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야근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자녀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웃 일손 돕기나 식당 아르바이

트는 힘도 들지만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적지 않

은 경우 여성들이 경제적 빈곤상태인데 남편이 실직상태거나 신용불량

자, 혹은 농사거리가 없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

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게 이들의 바램이다.

   <3>  “한국말 조금 더 배워서 통역사가 되어서 처음 시집 온 친구들에게 

한국말과 한국 생활방법 한국음식 가르쳐 주고 싶어요…”

    <1>  “통역해서 배워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친구가 공장에서 일해요. 나

중에 아기가 크면 밖에 나가서 일 하고 싶어요.”

    <5>  “한국말 공부하고 나중에 미용실 해요. 하고 싶어요. 심심하니까…” 

    <18> “일단은 경제적으로 저기 하니까, 뭐 일자리 같은 거 해주고 또 그거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능력 같은 거 갖춰 주게끔 

해주는 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사일은 신랑하고 같이 해야 되는

데, 신랑이 그 능력이 안 되면 여자 혼자서 농사일을 할 수가 없거

든요.” 

    <15> “선생님. 교육 받는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 되면 자격증 선생님 있으

면, 그러니까 어디서 어린이집 해서 일 할 수 있냐,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자격증만 있어도 누가 나 써 줄 수 있겠냐

고… 그렇게 생각 했어요.”

    <2>  “나중에 아기가 크면 밖에 나가서 일 하고 싶어요. 친정 도와주고 싶

어요.”

    <13> “아기 낳고 7살에 학교에 가니까 일하고 싶어요. 안 힘든 일로…” 

    <9>  “회사 가고 싶어요.”

    <10> “나중에 애기 크면 직장 다니고 싶어요.”

    <12> “네. 신랑 도와서요, 일 다니고 싶어요. 가만있으면 누가 돈 주냐…”

    <14> “근데 나라에서 좀 우리 외국사람 이니까 좀 공장에나 만들어서, 가

까운데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주말 일 안하구요, 그냥 평일만. 평일 

회사에나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구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에 

우리집은 일 하고 싶은데, 할 일이가 없는 거예요.” 

    <18(남편)> “우리는 스스로 ○○시내 어디 그… 아니래도 다른 일을 할 때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뭘 알선할 수 있는… 알선해

주고… 뭐 있으면 좋죠 뭐… 그랬으면 여기에 있었을지도 몰

라. 직업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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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그 신랑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힘들

고…” 

 
 7) 지역사회단체 참여 필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 이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들은 바로 

지역사회다. 이웃이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회사, 농협 등 사회적 기

업, 자원봉사자, 전문가,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나마 농협 다문화대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무엇보

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친목을 다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는 지역사

회의 참여로 이어지며 성공적 정착으로 이끌어 가족 못지않은 중요한 

지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면(面) 단위이든 마을(村)단

위이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생긴다면 이 

같은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농협은 가깝게 있고 여행도 보내줬어요…결혼해서 5년 됐는데 여행 

처음 갔는데 너무 좋아요. 경복궁도 가고…연수원…”

    <18(남편)> “여기 그 ○○면이면 ○○면. 면 단위 정도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지… 그러면 노인회관처럼 장소

가 제공이 돼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교류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한국 문화라던가… 지금 ○○시청에서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는 건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게 주기적으로 계속 있으면 

뭐 누가 꼭 몇 월, 몇 일 모이자 이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가서 

서로 나누고 쓰면 자기들이 암튼 여기 보니깐 베트남 꽤 많은

데, 서로 위로가 되지 않겠냐고…”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직면했던 경험을 통해 드러나

는 기대의 본질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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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범주화 결과 

공간지향성→

시

간

지

향

성

↓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하위범주 범주 주제

스스로 행복 만듦, 잊어버림, 바른 원칙 / 확 들이받

음, 사람만남, 인내력 

현실 개척과 수용 

/ 대응방식 터득
정체성 재정립

무조건 통해야 함, 말을 배워야 / 내가 먼저 배워야, 
한국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말의 중요성 / 한

국에 사니까
적극적인 적응

편견 / 일방적 동화주의 거부감 / 이해해줘야, 좀 양

보해야, 똑같은 한국아이/한국문화만 배우라는 것은 

억울, 남편들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 알아야 / 한

국도 배워야 / 태국문화 소개

정착장애 / 관용

과 포용 / 상호

이해 / 상호교육

진정한 다문화

사회구축

남편노력안함, 싸우지 않고, 때리지 말고, 남편 자녀

교육 참여, 남편 책 읽어주고 / 시어머니가 가르쳐 

줘야 / 속을 모름, 다문화가족 같이 배워야

남편도 변해야 / 
다문화가족교육

가족의 배려절

실

중국과 베트남중심, 소수자 배려 없음, 시끄러움 

/ 임시적, 형식적, 기본적, 일방적 / 너무 멀어, 
교통 나쁨, 신랑이 늘 태워다 줘야, 한 번도 못 

감, 가까이에서 배워야 

열악한 환경 / 교

육프로그램 개선 / 
접근성 열악

다문화교육 패

러다임 바꿔야

통역사 되고 싶음, 다문화코디네이터, 미용실개업, 자

격증코스, 선생님 되고 싶음 / 일하고 싶음, 자녀 양

육 후 직장생활 / 일 다님 / 결혼이주여성위한 전용 

일자리 / 평일근무일자리 / 일자리 알선 / 다문화가

족 남편취업

전문적 일자리 필

요 / 맞춤형 일자

리 / 남편 취업

일자리 확대 절

실

지역농협의 다문화대학 유용 / 교류공간 필요
단체 참여 / 지역

단위 교류
지역사회참여

교육환경개선 / 주거환경 개선 / 외국인등록증 쉽게 

받았으면 

환경개선 / 제도 

개선
기타

제4절 소결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것처럼 ‘결혼이주여성 정착경험의 본질’과 ‘결

혼이주여성의 기대 본질’로 각각의 진술들을 대분류 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지향성을 파악코자 종축으로는 시간적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배치하고, 횡축으로는 각자의 경험을 하위범주와 범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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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체험으로부터 속성을 도출해 추상화하며 의미를 확대, 설명력

을 높이는 방식을 취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1.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한 개인이 특정사회에 이방인으로 유입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 문화적 충격과 갈등, 

절망과 포기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이주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략, 새

로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이주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신이 본래 태어난 국가의 문화 속에 오래 동안 젖어 있다

가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여성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일반적

인 이주자들이 겪는 과정과는 많은 질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전혀 다른 기후나 풍토,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

는 과정은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 정착해 

가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에서 의미를 갖는 부

분은 아주 다양하다. 이들이 겪는 경험가운데 의미를 갖는 단위는 모두 

139개로 추출됐고, 이를 범주화해 12개 주제군으로 분류됐다. 먼저 ‘결

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정착 경험의 본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12개

의 주제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각 주제군은 ‘국제결

혼’, ‘농촌이해’, ‘문화적 어려움’, ‘기후차이’, ‘고립감, 교류단절’, ‘가족

갈등’, ‘자녀문제’, ‘두려움’,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경제적 어려움’,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희망’ 등이다. 즉 이들의 진술 

속에서 국제결혼은 이제 특별한 경험은 아닌 것이 분명해졌다.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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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게 국제결혼임을 국내로 유입된 다양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들은 실증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상화된 국제결혼이지만 이들이 실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어려움과 문제 등은 ‘첩첩산중’에다 ‘고립무원’의 상황

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정착과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연구 참여

자의 표현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자신들의 꿈

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던 농촌이라는 공간은 기대했던 것만큼 

풍요로운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꿈’과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연속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힘듦’은 경험의 본

질 가운데 핵심을 차지한다. 기후나 풍토 차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

는 어려움은 그나마 자신의 적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공동화로 인한 이웃의 부재와 폐쇄된 환경 

등으로 느끼는 고립감과 교류단절, 가부장적 사고에 오랫동안 젖어있는 

가족들의 몰이해는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문제다.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자녀출산과 양육, 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을 흔든다. 자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

국식 이름을 선택하는 노력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해도 누그러들지 않는 이질적 타자에 대한 차별

과, 일부 가정의 개선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결혼이주여성들로 하

여금 암담함을 느끼게 한다. 본국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 대한 지원이 

일정정도 필요한 가운데 출산한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적 여유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는 구

조로 작용함을 이들의 진술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결혼

이주여성들은 나름대로 한국의 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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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따뜻한 남편과 딸처

럼 살갑게 대하는 시부모, 이웃들의 정, 지역사회의 관심, 이따금 참여

하는 이주여성 모임 등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새 삶을 시작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꿈을 발견하고 미

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새로운 각오로 희망을 키워가는 상황이다. 

  2.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첩첩산중의 어려움과 ‘하늘만큼 땅만큼’ 힘든 정착과정을 거친 결혼

이주여성들은 농촌이라는 제한된 공간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체화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변화를 주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대

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에스닉 그룹으로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

니라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에 절실한 의

미를 갖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기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술들은 모두 62개의 의미단위에서 시간적 지향성과 공간적 지향성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범주화 결과를 통해 7가지 주제로 구분됐다. 즉 ‘정

체성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 배려 

절실’, ‘다문화교육프로그램 바꿔야’, ‘일자리 확대 절실’, ‘지역사회 참

여’ 등이다.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성되는 정체성의 경우 스스로 행복을 만드

는 것이라는 현실인식과 함께 차별적 상황에서도 바른 원칙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물론 외부의 부정한 자극에 대해 ‘확 들이받는’ 방식의 공

격적 표출도 있지만 인내력을 갖고 상황을 수용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우선 한국 생활에 꼭 필요

한 언어나 문화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전한 편견과 일방적인 동화주의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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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선을 주장하고, 보다 큰 아량과 양보, 이해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관용과 포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상대방국가의 문화를 배우기 위한 상호이해와 교육의 필요성도 주문하

고 있다. 무엇보다 가부장주의에 젖은 남편들이 자녀양육에 적극 동참

할 것과 함께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르쳐주는 자상한 시어머

니, 다문화가족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며 속내를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

들 간의 배려가 절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다문화정책을 일선에서 펼치며 다문화사회를 이끌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즉 중국과 베트남 중심의 운영이나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실태, 연계성 없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프로그램, 일방적이

고 기초중심의 적응교육 등은 관심있는 다문화여성들로부터 외면받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열악해 이용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적

어도 농촌지역에서는 현재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내지는 패러다

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통역사나 다문화코디네이터, 미용실개업,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취득 등으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 또한 직

장생활과 함께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주말이 보장되는 일

자리, 결혼이주여성들의 빈곤한 경제적 수준 등을 감안한 일자리 알선

과 함께 실업상태인 남편에 대한 취업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바라고 있다. 당초 ‘한국은 잘 산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제 고립된 농촌생활에다 빈곤까지 중첩돼 절망감으로 이어지지만 이

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나마 타개책이 일자리로 보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농협 등 지역사회 단체들이 운영하는 다문화프로그램에 주목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데다 스

트레스 해소는 물론,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 간의 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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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가능해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수시로 어울릴 수 있는 교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3. 질적 연구의 한계

면(面) 단위 전체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족들을 심층면접해 현

상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대표

성의 부분이다. 즉 선정된 사례지역이 과연 우리나라 농촌지역으로서 

얼마나 대표성을 갖는가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대표성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먼저 구성하고 엄격한 

선정절차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완벽히 해결하기 

에는 무리가 있어 다소 편의적인 접근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둘째, 인터

뷰 대상자들의 경우 거주기간이 불과 40일부터 18년 정도까지 다양하

다. 이러한 면지역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심층 인터뷰하다 보니 당연히 

한국말에 능숙하고 한국 정서를 잘 아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즉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험과 기대 본질이 곧 지역 전

체 이주여성들의 경험과 기대 본질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하는 의

문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언제 어디서 연구를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요망된다. 셋째, 현상학적 방법

론의 절차를 충실하게 따랐더라도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

류의 가능성은 크다. 다양한 출신국가들을 배경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

들의 입장을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상호주관

적인 이해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도출한 경험과 기대 본질이 과연 이들

의 실제 경험과 기대본질로 귀결시킬 수있는가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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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해도 적

지 않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양적연구 위주인데다, 이들의 경험과 기대본질을 파악하기 위

해 심층면접을 한 뒤 현상학에서 중시하는 지향성에 맞춰 이들의 의식

세계를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파악코자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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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제1절 결과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

문화사회 구축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

착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이론적으로 우선 논의하고, 지속가

능한 다문화사회구축을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어

떤 변수들이 중요한지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

고한 주류사회의 문화적 기반은 변하지 않은 채 동화주의적 관점을 유

지하거나, 아니면 우월한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이나 수용 

정도로 인식하다 보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어렵

다는 관점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오랜 순혈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지

배받다보니 더욱 더 이 같은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늘 수밖에 없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다문화

주의의 등장은 어떻게 성숙된 다문화사회를 구현해가야 할지를 더욱 어

렵게 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다문화주의가 강화되

는 등 그동안 고수돼 왔던 다문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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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해 갈 것인가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의에 에스니

시티의 관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에스니시티는 주류사회

의 민족이나 국민 등 이데올로기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이나 결혼이주여성 등 에스닉 그룹의 입장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

고 이들이 주류사회와 보다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착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각을 갖도록 한다. 즉 에스니시티 이론은 주류사회의 사회구

조와 관계방식 속에서 에스닉 그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어

떻게 갖고 살아가는가에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이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인정-재분배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주류사회의 구

조와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

회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강화해 가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를 통해 이론적으로 에스니시티의 다차원성을 언급했

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에스닉 그룹들이 어떻게 주류사회와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 해 갈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도래했고, 지금

까지 어떤 특징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개

략적으로 살펴봤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농촌의 다문화현상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비대칭성이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후 당사자 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갈

등 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극

복하려면 다문화주의의 주요 담론인 인정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

한 상호관용과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했다. 

다문화사회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이 근거하고 있는 공간, 즉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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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행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 지역은 가족과 이웃, 다양한 단체와 조직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

탕으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자의 생존을 위한 욕구를 해결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하는 공간

이다. 물론 이 지역은 참여와 협력 못지않게 갈등과 배척, 기득권 등이 

작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특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농촌을 주목하는 것도 바로 지역과 다문화가 밀착돼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단지 문화적 적응이 아니라 지역적 정

착이 중시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에서 성공적인 정착으로 관심을 옮겨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족 내에

서 획득하기 어려운 인간은 가족 이외의 누군가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뿌리를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민에 의해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다른 나라와 달리 결혼

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시작됐다. 더구나 농촌 노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결혼이 늘면서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특징이 되고 있

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가계계승, 돌봄의 필요충족이라

는 도구주의적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인 것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은 현재 0.9명

에 머물고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결혼으로 다문화 가족 내의 갈등

이나 문제점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어쩔 수 

없이 정착해 사는 동정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넘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

성을 모색하는데서 꼭 필요한 존재들임을 분명히 인정하는데서 문제해

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본 연구의 논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현실적인 문제인 저출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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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했다. 즉 사회자본의 관점은 도구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동화주의에 국한

된 다문화주의의 인식을 뛰어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회자본은 콜만이나 부르디외가 말한 배타적 형태의 개인적 자산 뿐 

아니라 푸트남이 지적한 공동의 자산으로서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네

트워크나 규범, 신뢰 등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

은 가족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전통인 효를 존속시킬 뿐 아니라 공존·관

용 등 새로운 형태의 규범과 신뢰를 창출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범주를 지역차원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접근한다는 사

실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으로, 서로의 관계성을 높이면

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실현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정부가 중심이 되는 위로부터의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다문화사회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한층 견고

하게 다문화사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같은 방

식으로 접근할 때 반다문화주의가 예상 밖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안

전판을 확보하는 길이며, 앞으로 크게 늘 수 있는 복지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다문

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링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판단

에 따라 본 연구 분석틀을 〔그림 3-6〕과 같이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관점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

하기 위한 모델을 〔그림 3-6〕과 같이 구성한 뒤 이에 기초해 ‘2009

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재분석해 그 가능성을 

실증했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국내의 전체 결혼이

주여성과 다문화가족 13만3,000여명 가운데 7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조사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분석할 경우 어떤 통계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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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모델의 적합성

을 다양하게 검토해 봤다. 통계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읍·면단

위 이하의 농촌에 해당하는 사례 2만2,788명으로 국한해 진행했다.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몇 가

지 관심사에 대한 분석을 했다. 먼저 향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국적·연령·거주기간·학력·한국어능력·취업여부·생

활수준 등의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그 결과 학

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자녀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경우 로지스틱 분석결

과에서도 학력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자녀출산에 있

어 결혼 후 거주기간(1.157배)과 한국어 능력(1.276배)이 현재 자녀수 

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서도 학력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이 높거나 취업한 경

우에는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타났다.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모형의 적합성은 3단계로 나눠 진행했

다. 즉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1단계, 삶의 만족도가 현재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2단계,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3단계로 나눠 분

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적합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애당초 본 연구에 활용된 원자료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구성된 것에

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모델구성에 사용됐던 변수 대부분의 상관성은 높은 

데다 통계적 유의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다문화사

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를 새롭게 작성할 때 모델링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형1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기간이 길어

지면서 가족관계·사회관계·정부지원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크게 늘

어났고, 취업도 부적으로 영향을 줬다. 학력의 경우 가족관계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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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나 정부지원 등을 받는 

데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어능력은 가족 간의 관계증진

에는 기여했으나 사회관계나 정부지원을 받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는 양호한 것으

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

에는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영향력이 컸고, 이어 사회관계가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은 이 두 가지 변수보다 영향력이 크게 낮아 

앞으로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정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를 어떻게 강화하며, 사회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최대한 정책

적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2를 통해서는 삶의 만족도, 성공적인 정착에는 결혼기간과 학력, 

취업 등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데 반해 한국어능력과 생활수준은 정적

으로 영향을 줬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게 기대 자녀수에는 

오히려 부적 영향력이 큰데 반해 사회참여의지를 강화시키는 데는 정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모형3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독립변수인 ‘취업’를 조정해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그 결과 〔그림 5-3〕 모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 자녀

수(-0.082)에 부적으로, 사회참여 의지(0.060)에는 정적으로 미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사회관계는 기대자녀수(0.048)와 사회참여의지(0.103)에 

각각 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정부지원은 현재자녀수(-0.213)에는 부적으

로, 사회참여의지(0.234)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그림 5-4〕 모형

에서는 ‘취업’ 변수를 삭제한 결과 〔그림 5-3〕의 모형이 다소 확연히 

드러나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통계적 접근은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가족관계·사회관계·정부지원이 모두 만족도 제고와 성공적인 정

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

각됐고 이어 사회관계의 강화 필요성도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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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같은 통계적 접근, 양적 접근을 통한 모델링 작업은 결국 현

재 자녀수 증가보다 사회참여 의지를 높여 결국은 사회자본 강화에 훨씬 

기여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했을 뿐 아니라 향후 다문화사회를 

구현해가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처한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이들이 

농촌지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체험과 어려움이 무엇이고 한국사회에 정

착하는데 있어 어떤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가를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대상지역은 사과주산지로 알려진 ○○도 ○○시 ○○면 일대의 

결혼이주여성 전수인 22명과 일부 가족들이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2011년 5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결과분석에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

했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후썰의 현상학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일상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탐구함으로써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구성원들의 사고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고정관념·상식 등을 배제하고서 상호주관성에 기초해 연

구참여자의 의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더욱이 철저한 연구윤리 적용과 

자기고찰에 기반해 사실적가치·적용성·일관성·중립성을 갖고 자료를 분

석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의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분석결과에 대해 현

상학의 핵심인 지향성을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으로 나눠 본질에 대

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본질은 경험적 차원과 이들이 경

험을 통해 갖는 기대로 내용은 크게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경험적 차원의 본질은 다시 12가지 주제로 구분됐다. 즉 ‘국제결혼’, 

‘농촌이해’, ‘문화적 어려움’, ‘기후차이’, ‘고립감, 교류단절’, ‘가족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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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녀문제’, ‘두려움’,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경제적 어려움’,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희망’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풀어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국제결혼은 이제 마음만 먹

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가족·친구·친척소개, 종교, 

결혼회사 등 경로는 다양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의 농촌이 생

각만큼 ‘코리안 드림’을 느낄 만한 공간은 결코 아님도 알게 된다. 정착

과정은 첩첩산중 어려움의 연속으로 나타났다. 당연시 할 수 있는 기후

차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그야말로 얘기할 바도 아니다. 남

편이나 시부모와의 의식차이에 따른 가족갈등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단절에 따른 고립감, 계속되는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어려

움, 외국인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에다 경제적 빈곤은 시간이 지나도 좀

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통계청이 발표

한 결혼이주여성 관련 통계에서 이혼율과 그 사유가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주여성들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순간순간들을 헤쳐가고 새로운 희망도 갖게 됨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과 가

족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

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기대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대본질은 ‘정체성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배려절실’,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단체 참여필요’ 

등 7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즉 바른 원칙과 인내심, 때로는 강하게 들

이대는 식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만큼 최소

한 한국말을 구사하거나 문화적 적응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하는 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하고 있다. 이질적 타자가 아니라 그들도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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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 수 있도록 관용과 이해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주의 관점에서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자신의 모국 문화

를 한국사회에 소개하고 싶은 강한 욕구도 갖고 있다. 특히 남편과 가

족이 정착에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고 정서적 지지와 함께 안정적 가족부양, 자녀양육 동참을 

남편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잔소리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딸

처럼 자상한 시부모가 돼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경우 소수자 배려가 안 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임시

적·형식적·기본적·일방적이라는데 불만이 있었다. 더구나 다문화교육의 

중추역할을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에서는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데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적합성이 떨

어져 차제에 다문화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확대는 농촌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적성이나 장점 등을 살려 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길 원한다. 주말 휴일이 보장 되거나 야근 작업을 하지 않아 자녀양

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필요로 했다. 남편의 경우 실직 등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문화가족 남

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 이

외에도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웃이나 마을공

동체, 사회단체, 회사, 농협 등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자, 전문가, 다문

화가족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가족으로 국한된 고립된 세계로부터 벗어나 

보다 넓게 사회를 체험하길 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는 물

론 결혼이주여성들 간의 정기적 교류가 가능하려면 접근성이 있는 읍·

면 단위에 별도 교류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양적연구에서 발견된 특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질적 연구에서 분석된 다문화가족의 경험

본질과 기대본질을 종합하면 이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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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봐야 한다.  

제2절 제언

  1.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구축

본 연구는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지원을 통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해결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다문

화사회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마을․학교․사

회단체․사회적 기업․다문화가족네트워크․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코자 했다. 

이것은 곧 아래로부터 위로 다문화사회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저비용으로 지속적인 다문화사회 구축방안이 된다.  

  2.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사회자본 재구축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

한 방안모색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유용성을 중점

적으로 설명했다. 사회자본이란 마을이나 공동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

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

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히 결혼이주여성

이나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유지․발전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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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재 계속 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역량이 일정 정

도로 지역사회에 투입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사회자본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중요하다.  

  3.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 선결

정부는 이민청 혹은 인구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직면

한 농촌의 다문화가족 문제만이라도 먼저 해결하면서 향후 대두될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접근 방법이 요망된다. 현재 농촌의 다문화가

족에 국한해서 보면 상당수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으로부터도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으로부터도 소외돼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정책을 수립,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

화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4.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착교육 필요

각 시·군 단위에서 설립돼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

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접근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하는 농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10~20㎞ 혹은 20㎞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다. 방문교육도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연속되지 않아 여러 가지 

조건상 제약점이 많아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정착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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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혼이주여성 도우미, 자원봉사자,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소통하고 언제든지 가족갈등이나 사회적 차별, 경제적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근거리에서 

상시접촉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들

이 요구하는 별도의 공간을 거점지역에 설치, 이를 중심으로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도우미나 자원봉사들이 활동

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각 읍·면별로 

보면 10여명에서 100여명까지 규모가 다양한데, 각 면 단위에 1곳씩 

‘다문화사랑방’ ‘다문화카페’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 상호주의적 입장에서의 다문화교육으로 이해 제고 

현재 다문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을 위한 

언어교육과 음식 만들기, 전통습관 익히기 등으로 국한돼 있다. 물론 자

녀양육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국적취득, 일자리 제공 등으로 계속 확대

되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동화주의를 주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하

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쌍방향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스니시티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스닉 그룹으로서 이들과 함께하는 배우자나 시부모, 가족, 마을주민 

등의 상호교육이 절실하다. 

  7.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과 보살핌에 대한 재인식  

우리사회는 가부장제의 전통에 입각해 여전히 결혼이주여성들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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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을 통해 아이를 낳아 대를 잇고 부모수발

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도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강하다. 이로 

인해 나이가 어린 여성과 특정국가 출신이 계속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결혼 남성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들

의 성공적 정착에는 가족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 연구의 제Ⅴ장

에서 명확히 검증된 만큼 배우자나 시부모 등 가족들에게 결혼이주여성

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8.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간의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언어상의 문제,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감, 경제

적 문제, 또래집단 부재, 자녀양육, 농사 혹은 직업적 조건, 개인적 문

제 등으로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서 구성원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찾을 수 없고 이주

여성들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진척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들을 연결하

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9. 상시 통합프로그램 가동해야 

결혼이주여성들 간에는 같은 민족이나 같은 언어권, 같은 국가출신이 

아니면 소통이나 접촉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주여성들을 최

대한 묶어줄 수 있는 공통의 프로그램이 없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들

의 배경이 다양한 점에 착안하고 학력․경제․나이․출신국․종교 등에 

따라 수준차이가 크다 보니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적 매개체 없이는 상

호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한계가 있고 불안정성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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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

고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10.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농촌지역에 정착함에 있어 일정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

녀를 양육하고 본국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을 지원하면서 농촌에서 정착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일자리

는 현실적인 문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주말에 

휴일이 보장되는 일자리 등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제공에 앞서 

일자리의 특성과 기본적인 규칙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일자리에 계

속 머물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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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결혼이 아니라…거창한 생각은 아니예요.
    한국이래도 같은 민족 이니까…

거창한 건 아님 쉬워짐

  국

  제

  결

  혼

10:이모 소개로…여기 한국 남자 사랑스럽고, 뭐 잘 해주고 

뭐 그래서 여기 결혼 했어요…

친척

 
친구

 
남편 친구소개

 얼떨결에

   결혼회사

 여행

 종교

 다

 양

 한 

 경

 로

14: 베트남 사람이랑 같이 살고, 안 좋아 하니까 외국사람 

만나고 싶어서… 

17: 뭐 소개로 얼떨결에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했어요.
1: 큰 이모 소개로 결혼…

3: 친구 소개로…

4: 아…친구소개… 따뜻한 사람…

5: 소개로…따뜻한 사람… 이거 뭐야… 한국남자 어떤 남  

  자…좋아요.
11: 그냥 누구 말대로 얼떨결에 그냥 해서 온 거 거든요. 

소개로…

9: 남편 친구소개로

12: 남편 후배 소개로…그 사람 이 또 베트남 색시하고 결

혼해서 살아요.  
22: 사촌동생 소개로

2: 결혼회사 통해서 많이 하니까…

13: 베트남 여행을 통해서

15:통일교 …한국은 하는, 저기 하는, 하느님 땅

14: 잘 살아요. 조금 잘 사는데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음

  농사는 어려움

농촌의

어려움

  농촌

  이해
19(시어머니): 암말 잘 살아도 안와요 안와. 시골엔

11: 조금 어려웠죠…농사짓고 이러는 게 저기했죠.
1: 처음엔 너무 매워 힘들었어요… 고추장 같은 거…너무 

입이 얼얼하고…안괜찮아요…그리고 고기 많이, 밀가루 

같은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야채 같은거 많이 먹어서 

너무 안맞았어요……

   매워

  
    얼얼함

    냄새남 

  만들 줄 모름

음식으

로 인한 

어려움

  

  문

14: 네. 처음에는 조금 먹었기 힘들었는데, 2년간 베트남 

음식 먹었어요

16: 필리핀 사람 매운 거 못 먹어요. 전혀 없어요.

15; 한국말, 한국 음식 때문에 가장 어려워요….

15: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김치 냄새나서 못 먹어요. 

부 록

부록1. 질적 연구 원 자료 2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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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리… 할줄몰라요 

  화

  적 

  어

  려

  움

7: 한국 음식 같은거 못하고,

4: 언어 조금 어려워요

어려움

겁남 

   말 안통해요 

 머리 아픔 

답답함

   쓰기 어려움

뜻 모름

언어적 

어려움

5: 한국말 어려워요 

7: 어려운, 제일 어려운 게 말 안 통한거. 제일 어려운 겁니

다. 그거. 경제적 힘든 거 보다 더 제일 어려운게 말 

안통하는 거, 한국 말 배우는 게 제일 급하더라구요

9: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머리 많이 아파요….힘들어요…  

  어려워요….
9:  한국말 빨리 배우고 싶은데… 답답하고 속상해요….한

국말 어려워요… 답답해요…바빠요…. 많이 바빠요……

한국말 못하면 한국생활 못해요…답답해요……한국말 

어려워요….너무 심심해요…너무 너무 답답해요…

3: 힘들었어요…많이…하늘만큼 땅만큼  많이요….음식도 못 

먹고 한국말도 안통하고….
15: 한국말은 처음에서부터…쓰기가 어려워요…tv보며 독학

14: 한국말이 제일 어려웠구요.
16: 한국말과 한글 쓰는 거요…읽고 써야만 이해가 되니까

요…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들 몰라요…많이 못 들었어

요….글씨 알아도 뜻을 몰라요…뜻 어려워요….
4: 한국 왔을 때 남편이 잘 해줬어도 한국말 어려워요….
1: 어려운 것은 많지요…시어머님, 시아버님 같이 사니까 

내 뜻대로 잘 할 수 없어서…나갈 때도 이야기해야 되

고 같이 안 먹고 먼저 밥 드셔야 하고 나는 나중에 먹

고…한국은 시어머니 잘 들어야 한다고….   인사법 다름

 식사예절 모름

  지저분함 

  항상 먹을 것

  대접하고 

  항상 양말신고

 생활

 방식

 차이

3: 베트남도 하지만 하는 방법이 달라요….인사하는  

것도 달라요…베트남은 별로 안 친하면 인사 안하는데 

한국은 항상 인사해요…다른 것이 많아서 처음에 힘들

었어요….
15: 저는 지저분해서 싫어요… 한국에 와서 힘들었어요….

함께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음식도 안 

맞아서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젓가락 넣어서, 여러 

사람이 젓가락 넣어서 먹잖아요.
1; 한국에 손님 오면 항상 먹는 것 줘요…필리핀 조금 그러

고 안줘도 돼요…친하지 않으면 그리고 양말 항상 신

고…필리핀은 안 신어요…한국사람 많이 오시면 부끄러

워요…

15: 겨울 때, 추울 때는 진짜…
  너무 추움

 추운

 겨울

 기후

 차이16: 말하기. 온도 조금… 겨울 같은 거…

17: 이렇게 좀 사람이 주눅드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더

라구요 괜히 사람 만나면  내가 아오… 내가 중국사람

이니깐 …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깐 그런건 좀 있

더라구요.    주눅 듬

무관심

 바쁜 일상

소극적

인식

  고

  립

11: 결혼이주여성분들하고는 잘 안만나고 있어요. 왔다는 

소리, 누구네 집에 어떻게 왔다라는 건 아는데, 잘… 안

들여다 봐서…

17: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직장생활 그런 게 없어가지

고 교류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도 안 해요…그런데 관

심 없고 아기 아빠도 싫어하고…내가 관심 없어요…

12: 한국인 친구 없어요…사람이 없어요…하지만 아기 있으   젊은 사람 없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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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친구 조금 있어도 돼요…친구는 나중에 애기 커

서 그 때 만나도 괜찮아요. 아기가 좋아요…

친구 없음

  노인만 있음

없음

  감

16: 친구 없어요. 
18: 옆집 할머니 밖에…

19(시어머니): 여기만 해도 노인네들이라 상대할 사람이없

어

1: 난 젊은 한국여자들과 친구하고 싶은데 주변에 없어요…. 
답답하고 그래요….심심하고….

9: 너무 심심해요…너무 너무 답답해요…

1: 한국 설날 조금 외로워요…아기도 있고 남편 있으니까 

괜찮아요…설날에 한국은 친구 없어요…안와요…

  마음을 터놓지 

못함

  사람이 없음

흉이 됨

 믿지

 못함

17: 교류…안 해요….회사에서 언니들 있는데… 나름 떠들

지 가정적인 말은 안 해요….그것이 돌고 돌고 또 내 

귀에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11: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고향에 있는 친구처럼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거리가 있는 

것

17: 그냥 사람들이 저를 그래나요(?) 지금 사람들이 속마음

을 터놓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속마음을 터놓

고 말하면 흉이 되요. 
1: 친정 도와주고 싶어요…아버지 병원에 있는데 돈을 많이 

주고 싶은데 속상해요…

친청 도와

주고 싶음

친정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

 
 갈수

 없음

9: 네. 엄마 많이 보고싶어요. 엄마 아빠 아파서 용돈 드리

고 싶어요… 못해요….속상하고 아파요….
1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집 생각 나서 울었어요….보고 싶

어도 참았어요.
1: 아버지 엄마 보고 싶으면 전화카드 해요…

13: 베트남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전 화 해요…엄마 울어

요…내 마음 아파요…엄마, 아빠 나 괜찮아요 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3: 너무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갈 수 없어요. 
15: 처음에 마악 화가 많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당

신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지 

그랬어요… 남편의 무시

무관심

부부싸움

소리지름

 남편

 과의 

 갈등

  가

  족

 
  갈

  등

15: 많이 화내면서 당신이 우리아기들 무시하면 다른 사람

들도 그런 것 보고 무시한다고 싸워요….
15: 무관심해서 속상했는데

15: 남편이 성질이 나뻐… 화나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러지만… 친정 좀 도와주자고 하면 남편이 막 화내

요….
15:아이 아빠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

고 소리를 질러요….속상해요…

15: 한국말도 중요하고 한국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믿

지 않고 자꾸 의심해요. 시어머니도 안 믿고 가족도 안

믿어주고 가장 많이 가슴아파요. 무시하는 것 싫어요. 
자꾸 쳐다보고…

시어머니의 의심

고부갈등 

참견

말 안함

고부

갈등11: 밖에서 보다도 집 안요, 가족 여기가 더 저기한 것 같

아요, 보니까. 
17: 시댁의 시자도 싫어요…

배: 고부갈등도 많은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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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며느리를 내 자식마냥 감싸주고 해야되는데, 그걸 못 해

주니까 

말 안통함

기분 상함

15: 네. 제 집에, 엄마한테 전화하면 이쪽도 혼나고…. 이

런… 뭐 돈도 많이 들어 가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그 때 

처음에는…

17: 시부모님에 대해서 처음 만나보니깐… 살다보니깐 부데

끼는 일이 많더라구요. 당연히 짜증나고… 시어머니께

도 짜증나고… 

17: 크게 시어머니랑 나랑 말하면 화나고 짜증나니깐 좋은 

소리 안하니. 전 아예 말을 안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

고 여기서 살 때 작년 여름부턴가? 말도 하고 싶지 않

더라구요 아예 말도 안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17: 같이 살면서 이야기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야기 하

려고 하는데 싫더라고요….아예 이야기 안 했어요…내

가 말 하면 좋은 소리 안 나가니까 오히려 싸우느니 

말 안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9: 엄마는 맛 없다고 나 안 먹어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방에 

그냥 들어가고…말 안 해…나도 말 안해…기분 많이 상
해…나뻐…난 물 많아서 맛 없어요…엄마는 울어요.

9: 시엄마는 놔둬….놔둬…해요…기분 나빠…

9: 엄마는 베트남 사람 오면 싫어해…뭐야 뭐야….식당에 
가는 5년 된 베트남 친구가 집에 설거지 안 하고 식당 
간다고 싫어해….엄마가 왜 상관해??  기분 나빠….엄
마가 그런 걱정을 왜 하느냐…너무 몰라요… 다른 사
람들 밖에서 늦게 와도 이야기 안 하는데 시엄마는 계
속 뭐라고 해요…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어디가?? 또 
어디가??? 젊은 사람 나갈 수 있는데 화내요…신랑은 
괜  찮아요…

14: 낳고 싶은데요. 지금은 한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출산 못함

학원 못 보냄

학습지도 못함

저출산

  자

  녀

  문

  제

17: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또 애가 혼자면 외롭고 하니까.
근데 우리상황에서는 꿈도 안꿔요.

14: 신랑이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 ,저도 직장 없으니까 애
기 키우는 거 때문에, 

17: 과외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직… 과외를 그 학원같은 
걸 보내주면 좋은데 지금 아오… 좀 살아가지고 이렇
게 보내주면…(좋은데) 여건이 안되고 **맡으면 또 큰
일날까봐…  이것도 죽도 밥도 안되니깐 지금 나가지
도 못하고… 

17: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 주고 싶은데…제가 시간 날 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만 있지 
잘 안돼요…시간이 문제이고 몸이 따라 가야 하는데 
잘 안돼요.

1: 그런데 걱정이 돼요… 한국 초등학생들이 보통이 아닌데 
외국아이들이라고 놀리고 괴롭힐까봐… 그래서 똑똑하게 
키우려고요…

놀릴까 걱정

외국인 죄책감

자녀위해 

국적취득

이름을 바꿈

잘 버텨줘야 

 자녀

 걱정

1: 아빠도 나이 많아서, 나는 조금 걱정이예요. 잘 모르니까 
커서 엄마한테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마음이 아플까봐… 

1: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서 애들 학교에 가면 안 좋잖아요. 
또, 학교에서 또 우리 애 한테…걱정되요

1: 엄마가 외국사람 이라서 애들 학교에 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을 한국이름으로 바꿈

14: 애들 학교 가기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

17: 우리 애만 잘 하고… 공부 잘 하고 잘 커지고… 우리 
애만 바르게 나가고 부모가  못해주니까… 난 그것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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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어요….난 어떻게 되도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애만 잘   크면 난 상관없어요….난 지금가지 잘 버티
고 견디고 있으니까…우리 애만 잘 컸으면…우리 애만 
문제없이 잘 크면 난 더 이상 바랄게 없어요….

16: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요….걱정이 돼
요….

남편폭력 폭력 두려움

1: 남의 나라에 와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무시하고 지랄하
느냐고 돈도 안 주면서 소리 지르고….

지랄한다고 함

외국인이라고 

깔봄 

돈 적게 줌

보이지 않는 벽

무시

차별

  외

  국

  인

  으

  로

  서

  의

  어

  려

  움

1: 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외국사람이라고 조금 주고 돈은 
더 받아요….

11: 한국인 친구 사귀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벽이 있고

15: 제가 외국사람 이잖아요. 한국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하하하.

1: 임신했을 때 한 날은 다문센터에 가려고 버스에 탔는데 
아기데리고 너무 힘들어서 학생한테 자리를 빌려달라
고 했더니 외국인 아줌마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무시
하고 안 비켜주고.

15: 외국인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무시하고 차별 할 때도 
기분 안 좋고 많이 그래요….

15: 무시하는 기분이 들고요… 제가 10년 되니까요 너희들
이 이제는 보려면 보라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17: 만만하고 그런줄 알아요

1: 마트에 가면 외국인이라고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병원에 

가면 이름이 길고 이상하다고 웃고 쳐다보고

수근거림

은근한 따돌림

자모회에서 

거리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다 봄

이상한

시선

17:다들 은근히 그런 느낌…은근히 뭔가 그런 느낌… 꼭 싸우

지 않아도 여자들이 그런 것 있잖아요….말 안 해도….눈
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그리고 누구한테 지지 않겠구

나…그렇게 봐요….
11: 특히 아이들 학교 다니면 학교 자모들하고 거리가 많이 

있고 외국인 엄마라고 조금 이상하게 해요…기분 나빠

요…

15: 외국사람 와서 사는게 정말 힘들었어요. 다르데 가서는 

우리 또 머리 끝까지 쳐다봐요. 
17: 똑같다고…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이라하

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11: 필리핀이나 그런 엄마들은 다문화라는 것을 안 밝히려

고 학교도 안 오고 그래요… 본국 안 밝힘

색안경

중국제 무시

 편견,

 고정

 관념

17: 좀 사람들이 외국사람이면 당연히 색안경끼고 보는 건 

있어요.

17: 당연히 있죠…. 회사에 가 보면 중국 물건 다 나쁘다 

이야기해요……그런 이야기 들으 면 싫어요… 그런 소

리 들으면 거기서 왔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1: 한국에 젊은 사람들 못 써요

뒤에서 

어쩌구 저쩌구

다른 것은 틀린 

것

불편한 차이

불편한 

차이

17: 그런 이야기 들으면 싫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거기서 

왔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15: 저 그 때, 그 때 제가 아주… 상처 받은 것 있어요. 아, 

한국사람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했죠? 일

어나서 나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 해요. 아

아. 이게 한국, 한국, 한국 아줌마… 한국 사람들…

17: 거기서나 여기나 다 비슷하고 똑같고… 사람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인데…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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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무엇을 못하면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문화가 틀려서 

그렇다고 그래요….그것이 참 이상해요…다르다고 나뉘

어지는 것이 기분 나빠요…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

데…

7:  저 혼자 쓸 때에는 150만원 가지고 뭐, 1년에 한 두 번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이사람 만나고는 지금 그게 안

되더라구요.
여행 못함

남편실업,
발등의 불

먹고살기 힘듦

빠듯한 

생활  경제적  

 어려움

17: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게 힘든

거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것 아니에요? 
17: 경제력요… 경제력이 안정되어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가 힘들게 하면 막 화내요… 그런 것들이 쌓이니

까 나중에 한이 되고… 예전에는 우리 신랑이 잘 됐어

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그래서 나도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하는데 입장이 그것이 아니니

까 내가 다 해야 하고 생활도 그러니까….힘들어 요…

9:  엄마 아빠 아파서 용돈 드리고 싶어요… 못해요….속상

하고 아파요….
친정부모 

용돈 못 드림

미안함,
속상함

10: 남편이 잘해주니까 내가 빨리 한국생활 더 배우고 싶어

요… 처음 음식 못 먹었어요….하지만 신랑이 잘했어

요…(문화)많이 달라요….하지만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빨리 배워야 돼요…열심히 할 거예요…신랑이 너무 잘 

해줘서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신랑이 엄마, 아빠 

많이 도와 줬어요…베트남 내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나

서 수술 안하면 죽는데 신랑이 천만원 줬어요…동생 살

았어요… 신랑하고 착해요…베트남 가요…

신랑이 잘해줌

남편이 따뜻함

친정식구 도와줌

  가

  족

  정

  착

  에 

  도

  움

  을

  주

  는

  주

  체

4:  아주 좋아요…남편이 맘이 좋아요…따뜻해요…따뜻한 

사람…마음 좋아요…한국말 배우고 해요…남편이 다문

화센터 같이 가요…

12: 오빠가 많이 잘해요…행복해요…엄마, 아빠 다 잘해줘
요…친정엄마처럼….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면 딸내미 
같다고 해요…너무 친하다고…

딸래미 같다고 함

전화해도 괜찮음
12: 엄마랑 신랑이 잘해줘요…보고 싶으면 전화해도 괜찮데

요…어영해상무님도 도와주고 식당 아르바이트 사모님, 
남편 친구들 엄마, 아빠 다 도와줘요… 행복해요…많이

16: 우리 언니…여기는 아니지만 도움 받아요….다 얘기 해
요….아주 좋 요….남편 얘기도 하고 아주 좋아….

주변언니가 

도와둠

고모 다 얘기해 

줌
15:　제가 고모하고 전화해요. ‘어쩌, 어쩌, 어쩌…’ 엄마한

테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애기 해 달라, 
3:  주변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요….너무 고마워요….

잘해줌

이웃이 가르쳐 줌

정이 많음

이

웃

3:  처음에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 말이 통해서 지금
은 너무 친하고 좋아요…

14: 너무 다 잘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켜 주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17: 한국 사람들이 정은 있더라구요. 조금 외국… 그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12: 농협 상무님도 도와주고… 행복해요…많이 농협에서의 도움 지역 단체

4:  동료 많이 있어요…중국사람 조금…베트남 사람 많아
요…이야기 해요…조금…한국말 하고 …중국사람 만나
면 중국말로 해요…남편 어때요?? 남편 이야기해요…남
편 이야기만해요…

중국사람 많음

베트남 친구 있음

한달에한번씩 

모임

놀러 옴

 이주

 여성

 과의

 교류4: 네….만나서 이야기 해요….중국사람, 베트남 사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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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분이 좋아요…

1:  우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고, 친구들 만나서 좋
고 모르는 것들 물어보고 많이 도움이 돼요…

1:  네….필리핀 친구 하나요…우리집에 놀러와요… 좋아
요…많이요…이야기 많이 하고 좋아요…

13: 마흔 넘은 베트남 친구 언니 있어요…한국 친구 있어
요…놀러와요…그래서 좋아요.

16: 직장에서 한국문화, 한국말 배웠어요…아이 낳고 집에
만 있으면 한국말 못 배워요…한국말 배우고 경제적으
로 도와요…만약에 집에만 있으면 안돼요… 다른 사람 
못 만나요…직장 가면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말 
배우고 다른 사람 문화도 알아요…이야기하고 말 많이 
하고…아기 낳고 집에 있으면 신랑만 있으니까 빨리 
못 배워요…한국말 신랑하고 똑같이 않아요…한국 사람
들 다 달라요…신랑하고 발음도 틀리고 말도 틀려요….
다른 사람 만나야 돼요…

직장에서 말배움

경제적으로 

도움됨

아르바이트 

사모님

직장의 

도움

12: 식당 아르바이트 사모님, 남편 친구들 다 도와줘요…

1:  네. 지금도 다문화 센터 가서… 한국어 배워요.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도움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

11: 생활습관 가르켜 주고, 
11: 자격증도 따게 해주고, 직장도 이제 소개해준다고,
10: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 집에 왔어요. 다문화 선생

님이 2년 알려줬어요…

12: 아… 거기 센터에서? 말 많이 배워요. 좋아요.
3:  한국말 조금 더 배워서 통역사가 되어서 처음 시집 온 친

구들에게 한국말과 한국생활방법 한국음식 가르쳐 주고 싶
어요….처음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친구도 되고 한국에
서 살아가는 방법요 어떻게 사는지 방법도 알려주고 싶어
요….한국도 말도 알려주고 싶어요…그러면 처음에도 그렇
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꿈을 키움

행복의 

재발견
희 

망

15: 행복하려고 많이 열심히 해요…열심히 일해요…지금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면서 살고 있어요…

기대감

10: 내가 이왕 한국 시집 왔으니까 열심히 살아요…그래야 
돼요… 신랑이 잘 해 주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아기
와 신랑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새로운 각오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3: 가정은 내가 직접 만들고 가꿔야 돼요….내 가정은 내가 

만들고 행복도 만들어 가고 싶어요…누가 만들지 않아

요….내가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행복 

만듦

잊어버림

바른 원칙

  현실

  개척

  수용

정체성

확립

15: 지금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그래야 행복해요.
17: 음 저는 그냥 뭐… 내가 무슨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

무 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런 바른 원칙을 생각해요 내가 

바르게 행동하면… 이때 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밖

에 없었어요. 다 뭐 아줌마들 **하면서 산다는데, 내가 

행동을 똑바르게 남에게 손가락질 안하면 누가 날 어찌 

그러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17: 나 없을 때 모르지만…처음에 갈군다 하잖아요…자기들 끼

리 그러는 것…저는 직통으로 직선적으로 짜증나게 하면 

확 들이 받아요…. 
확 들이 받음

사람 만남

인내력

 대응

 방식

 터특
9: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신랑은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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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을 것 참고 너그러워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인내력이 생겼어요….이 

문화를 참고 견뎌 내야겠다고….
11: 무조건 알아야 하니까 언어가 통해야 돼요…언어가 통해

야 생활을 하든 적응을 하든 하니까…언어와 생활습관 

필요….
무조건 통해야 

함

말을 배워야

 말의 

중요성

 적극

 적인

 동화

9: 아니요… 안해요…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한국말 배워

야지요……

9: 내가 한국말 배워야 해요….어려워요…내가 빨리 배워야 

돼요….아기 크니까 한국말 빨리 배워야 돼요….혼자 빨리 

배워야 돼요….
3: 한국에서 내가 사니까 내가 배워야지 하고 생각해요….그

리고 한국사람 만나면 베트남 말을 안하니까  한국말 배

워야 해요…

15: 내가 한국에 사니까 내가 해야 돼요….내가 해야 돼 요….내
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내가 먼저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배워야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한국에

사니까

1: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한국문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

요 

12: 한국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 했어

요…내가배워야지 생각했어요….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배워야 돼요…

1: 그런데 한국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몽골은 못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달라요
   편견

 정착

 장해

  

  진

  정

  한

 
  다

  문

  화

  구

  축

  필

  요

11: 한국의 문화만 싹~ 이러는 분위기인데, 필리핀 이런 데

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자꾸 이렇게 여기, 한

국에 왔으니까 한국문화 배워라 그러면 그게 안 받아 지

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가르쳐서(박수를 치며) 받

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얘만 받아들여라, 이 사람만 모르

는데 

일방적 동화주의

거부감

1: 한국사람, 몽골사람 나누지 말고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니

까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해줘야

좀 양해해야

똑같은 한국 

아이

관용과 

포용

15: 아니, 똑 같은 한국 사람인데 좀 양해 해 주고, 이해 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15: 뭐 TV나오는 거나 그런거, 뭐… 음… 자기 자녀, 자기 

애기 다문화 애기 많잖아요. 학교에서… 잘 놀 수 있게

끔, 잘 이해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똑 같이 한국 사람 같이 놀고 그런

거….
11: 가끔 중국에서 결혼하고 온 사람들이 왜 나만 한국말, 

한국문화 배우라고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했어

요…신랑은 우리말, 내 나라 문화 하나도 모르면서 나만 

적응하고 배우라고 하니까 억울하고 답답하데요…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렇데요….

한국문화만 

배우라는 것은 

억울

남편들도 

결혼이주여성들

의 문화 알아야

  상호

  이해
11; 일단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만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결

혼하는 여성들의 문화나 언어를 남편들이 조금이라도 먼

저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훨씬 생활하기 

편할 것  같아요.
15: 한국 사람 좀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배워야   상호

  교육15: 태국 문화와 태국에 대해서 알려줘 보고 싶어요.  태국문화 소개

11: 여자들은 어차피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남자는 하나도 남편 노력안함  남편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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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다른 것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싸우지 않고 

때리지 말고

남편 자녀

교육 참여

남편 책읽어주고

 변해야

  족

  배

  려

  절

  실

22: 아… 싸우지도 않고 서로 얘기하고 때리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15: 아이 아빠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

고 소리를 질러요….속상해요…아기 아빠가 안르쳐 줘

요…아기들에게 좀 공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숙제하

고 공부할 때 아기 아빠가 관심 갖고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1: 신랑은 아기들한테 책 안 읽어줘요….

13: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가르쳐주면 좋겠어요…몰라서요….

시어머니가 

가르쳐줘야

다문화

 가족

 교육

16: 가족하고 신랑요….가족이 좀 더 이해하면 도움 되어

요….가족들이 같이 같이 배워서 같이 같이 생활하고 같

이 같이 배워요….
속을 모름

다문화가족

같이 배워야9(남편): 엄마가 혼자 산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엄마와 동

생들 속을 모르잖아…내가 속 터져….힘들다고 나도…

18: 러시아책이 없어요  

중국, 베트남중심 

소수자 배려 

없음

시끄러움

 열악한

  환경

  다

  문

  화  

  교

  육 

  패

  러

  다

  임

  바

  꿔

  야

18(남편):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각 언어별로 통합이 잘안

되요. 국가에서도 중국쪽에 위주로 되다보니깐 선생님들

이 뭐 인터넷 찾고 별짓거리를 다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

람이 러시아어를 좀 한다고 해서 남편도 있다고 해서 한

국말로 할라니깐 또 안되더라구요 

18: 아니요 너무 시끄러워요 공부못해요

8: 지속적으로 하고, 겹치지 않게 하고. 그때 그때 일시적으

로 그냥 많이 하잖아요. 

임시적

형식적

기본적

일방적

 교육

 프로

 그램 

 개선

9(남편): 다문화센터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왔는데 형식상에 

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돼요…기본적으로 내가 

남편으로 보기에 많이 미흡하지…왜냐하면 글씨가 문제가 

아니고 베트남과 다르니까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생활에 필수적인 것…그게 

더 필요해….양식…생활양식이 필요해…

18:(남편)그게 안맞아요 그게 아예 모르고 처음부터 들어가

면 그 수준에 맞지만 이 사람은 이정도 고도 까지 올랐

는데 거기서 같이 나가니깐 싫어하는 거에요

9: 처음에 한 번요…너무 멀어요…다문화센터 안 가요….너무 

멀어요…답답해…답답해

  
   너무 멀어

  교통이 나쁨

  신랑이 늘 태  

  워다 줘야

  한 번도 못 감

  
   가까이에서   

    배워야

  접

  근

  성

 

  열

  악 

3: 다문화센터는 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1： 근처에서 한국말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

요…다문화센터는 너무 멀어요.버스 타고 교통 나빠요….
아기도 둘인데 너무 멀어요…혼자 다니는 것 자신 없어

요…공부 안했어요….
11: 맞아요….멀기도 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신랑이  태워다 

줘야 하는데 힘들어요…

11: 신랑이 왔다갔다 데려갔다 데려오고 해야되는데, 그것도 

한 개의 일 이잖아요. 
10: 다문화센터는 안 가요…바쁘고 거기가 멀어서 힘들어

요… 농협에서 하는 다문화대학은 갔어요…가깝게 있고 

데리러 와요.
16: 다문화센터에 한 번도 안 갔어요…너무 멀어요…교통 많

이 불편해요.
9(남편): 가까이서 배울 수 있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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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남편):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해야하기 때문에 차를 또 

태워다주고 뭐 또 이래야 하니깐 

3: 한국말 조금 더 배워서 통역사가 되어서 처음 시집 온 친
구들에게 한국말과 한국생활방법 한국음식 가르쳐 주고 
싶어요…

통역사 되고 

싶음

다문화코디네이

터

미용실 개업

자격증 코스

선생님 되고 

싶음

전문적

일자리

필요

  일

  자

  리

  확

 
  대

  절

  실

1: 통역해서 배워서 하고 싶어요…사실은 친구가 공장에서 
일해요…나중에 아기가 크면 밖에 나가서 일 하고 싶어
요.

5: 한국말 공부하고 나중에 미용실 해요…하고 싶어요 …심심
하니까… 

18:　일단은 경제적으로 저기 하니까, 뭐 일자리 같은거 해
주고 또 그거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능
력 같은거 갖춰 주게끔 해 주는 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사일은 신랑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신랑이 그 능력이 
안 되면 여자 혼자서 농사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15: 선생님. 교육 받는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 되면 자격증 
선생님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서 어린이집 해서 일 할 수 
있냐, 외국 사람인데, 한국 말도 잘 모르는데, 자격증만 
있어도 누가 나 써 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 했어
요.

2: 나중에 아기가 크면 밖에 나가서 일 하고 싶어요…친정 
도와주고 싶어요… 일하고 싶음

자녀 양육 후 

직장생활

일 다님

맞춤형

일자리

13: 아기 낳고 7살에 학교에 가니까 일하고 싶어요…안 힘든 
일로… 

9: 회사 가고 싶어요. 
10: 나중에 애기 크면 직장다니고 싶어요.
12: 네. 신랑 도와서요, 일 다니고 싶어요. 가만 있으면 누가 돈

주냐…

14: 근데 나라에서 좀 우리 외국사람 이니까 좀 공장에나 만
들어서, 가까운데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주말 일 안하구
요, 그냥 평일만. 평일 회사에나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구
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에 우리집은 일 하고 싶은
데, 할 일이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전용일자리

평일근무일자리

일자리 알선

18(남편): 우리는 스스로 ○○시내 어디 그… 아니래도 다른 
일을 할 때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
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뭘 
알선할 수 있는… 알선해주고… 뭐 있으면 좋죠 뭐… 그
랬으면 여기에 있었을지도 몰라. 직업이 있으면…

14: 그 신랑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힘들고…. 

다문화가족 

남편 취업

남편

취업

3: 농협은 가깝게 있고 여행도 보내줬어요….결혼해서 5년 
됐는데 여행 처음 갔는데 너무 좋아요….경복궁도 가고…
연수원……

지역농협의 

다문화대학 유용

단체

참여

지역

사회

단체

참여

필요

18(남편): 여기 그 ○○면이면 ○○면. 면 단위 정도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있으면 좋지… 그러면밑
에 노인회관처럼 장소가 제공이 되가지고 주기적으로 자
기들이 교류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한국 문화라던
가… 지금 ○○시청에서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는건 뭐 그
런거지뭐… 그런게 주기적으로 계속 있으면 뭐 누가 꼭 
몇월 몇일날 모이자 이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가서 서로 
나누고 쓰면은 자기들이 암튼 여기 보니깐 베트남 꽤 많
은데 네 서로 위로가 되지않겠냐고 

교류 공간 필요

지역

단위

교류

17: 그니깐, 시골에 사니깐 그건 좀… 아무래도 있잖아요 학
원같은데 보내주면 좋은데 지금 안돼요… (학교에 바라는

교육환경개선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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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점) 필요 없어요….뭐 한다고 하는데 돈 받고 사교육 시키
는 것 보다 못해요….

기타

17: 우리집 지붕이 새요. 하하…지붕이나 좀 주거환경개선

18(남편):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
증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에서 서로 연애결혼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한 돈을 
내고 외국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거거든요. 그
래서 결혼비자 내고 뭐 이렇게 등록증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제가 했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무슨 서류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해가지고 대사관 통해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외국인 등록증 하나 만들었고….의
료보험혜택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안 되니깐….국인 등록증
이라도 있어야 의료보험이라도 된단 말이죠.

외국인 등록증 

쉽게 받았으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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